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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
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021.12.8.(수)

책 임 자 금융위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
조 문 희(02-2100-2841)

담 당 자 한 필 윤 사무관
(02-2100-2859)

제 목 :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
있습니다.

        (전자신문 12.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 
□ 전자신문은 12.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185건 중 ‘절반만 

상용화’ 제하 기사에서

ㅇ 정부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 서비스 가운데 실제 시장에 출시한 

서비스는 절반에 그쳤으며,

ㅇ 연도별 지정건수가 줄어들고 핀테크 기업보다는 금융사로의 쏠림 

현상도 심화되었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□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 이후 일정 기간의 출시 준비를 거쳐 

출시되고 있습니다.

ㅇ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개발 및 테스트 

등을 진행하여 서비스를 출시하므로 지정일 이후 출시까지는 

일정 기간*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

     * 지금까지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, 지정부터 출시까지 평균 약 8개월 가량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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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   

ㅇ 지정 당시 출시계획에 비해 출시가 지연된 서비스도 있고, 특히,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발 지연 등 출시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,

- 대부분은 계획에 따라 출시 준비가 진행중이므로 향후 개발 

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또한,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핀테크 

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 지속,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 

검증을 지원하는 D-테스트베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

지속할 예정입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